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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생각하는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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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현장실습을 가기 전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 유형화하고, 그 유형별로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의 진로 및 사회진출을 위한 역량개발 지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Q표본은 인터뷰, 문헌조사, 관찰 등을 통해 33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P표본은 현장실습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 40명으로 구성되어졌다. 분석은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한 후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요인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총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
며, 제1유형은 사회진출 전 이론적으로 배우지 못하는 조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경험하고자
하는 “사회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유형”, 제2유형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인지 미리 경험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유형”이라 명명하였다. 제3유형은 취업을 위해서는 무조건 갖추어야 하는 스펙중 하나인 “스펙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이라 하였으며, 제4유형은 현장실습을 통해 자기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건으로 여기는 “자기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현장실습을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뿐 아니라 대학에서
진로설계 및 취업준비 시 교과 및 비교과활동 설계에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원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categorize and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asons why college 
students choose field practice before going to field practice. This study influenced the guidance of 
college students' career and competency development for social advancement through results. The Q 
methodology was used, and the Q sample consisted of 33 statements. The P sample consisted of 40 
college students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field practice. The analysis was coded in the order of 
statement numbers, and Q factors were extracted using the QUANL program. Type 1 was "a type that 
values social life experience", and type 2 was "a type that values job experience". The third type was "the
type that strives for specification", and the fourth type was "the type that considers it a condition for
self-growth." This study can be used as meaningful basic data for designing subjects and comparative 
activities when preparing for career design and employment at universities and college students who 
want to participate in fiel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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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교육부가 2021년 발표한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
자 취업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전체 취업률은 65.1%수준이며 전년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

이는 COVID-19 팬데믹 유행과 재확산으로 인하여 
경제가 악화되어 취업난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극심한 취업난에 고학력자들이 너나없이 가혹한 
현실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회의감에 
‘중2병’처럼 혼란과 방황을 겪는 대학 2~3학년 학생들이 
늘면서 대학가에서는 ‘대2병’이라는 말이 생겨나고 있다
[2].

한국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
으로 ‘2021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
기업의 67.8%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COVID-19 사태로 인해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채용시장의 한파는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3].

점차 심화되는 대졸 청년층의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사회뿐만 아니라 청년층을 배출하는 대
학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즉, 이것은 해
당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입학생을 유치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대학생활 경험을 제공함으로
써 대학 졸업생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하고, 더불
어 대학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현재 
대학들이 추구하는 대학교육의 핵심적인 목표와 성과라
는 것이다[4,5].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잡코리아에서 2021년 
올해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합격스펙 1,022건을 
대상으로 항목을 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였다. 그 결과 졸
업 평균평점, 영어점수 보유, 자격증 보유, 해외체류 경
험, 인턴십(현장실습) 참여를 기본 스펙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리고 좁은 채용문을 뚫기 위하여 
‘전형별 채용평가’를 조사한 결과 공개채용을 축소하고 
수시채용으로 인재를 충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전형별 구체적인 평가 계획을 살펴본 결과 서류전형에서
는 인턴 등 실무경험 영역이 59.9%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전공 15.1%, 자격증 7.7% 등 순으로 직
무관련 요소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자기소개서에서 직
무관련경험이 51%로 1위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인재선발
에 있어서 직무에 대한 경험을 중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즉 취업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들 중 직무관련 경

험을 쌓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현장
실습이라 판단하고 대학교육에서 현장실습을 중시하였
다. 여기서 현장실습이란 대학에서 직업세계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서, 현장에 갔을 때 자신
이 원했던 직업과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균형을 유지하도록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하는 활동을 의
미한다[8]. 또한 현장실습은 실무에 능숙한 인력을 확보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산학협동 영역으로 구분되
고, 운영근거는 고등교육법 제22조, 교육부 고시 「대학
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의해 ‘표준 현장실습학
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개정 운영되고 있다[9]. 
특히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Co-op’으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체계화 및 표준적 운영절차 마련, 학생 권익보호 
강화 및 안전망 등을 포함한 현장실습제도 변화를 시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장실습 제도의 변화는 우수한 인력
을 양성하고 양성된 인재의 기업채용에까지 연계되는 현
장실습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대졸 청년층의 원활한 취업을 돕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
에 현장실습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있다. 

현장실습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채용 동향에 
따라 재학 시기 중 학생들에게 다양한 일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전문 역량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현장
실습 경험을 통해 진로정체감과 직업소명의식을 향상시
킨다고 하였다[10-13]. 그리고 현장실습은 학습한 내용
을 현장에 적용하면서 학생이 가진 현재의 능력과 필요
한 능력 사이의 차이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 이 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14,15]. 그밖에도 현장실습 참여
를 통해 진로탐색 역량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역량을 키우는데도 효과를 보인다고 하였다[16-18]. 
그러나 현장실습에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현장실습 
교육성과 및 결과물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경향이 있다. 
즉, 학생들의 가치관, 역량, 만족도 및 긍정적인 성과를 
주기도 하지만, 취업불안 및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연구들이 많았다[19-21]. 또한 선
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연구대상은 현장실습을 참여
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만 있었는데 이는 효과
성만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학생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 참
여자가 아닌 예비 현장실습 참여자들이 현장실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요구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5호, 2022

190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학생들이 현장실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를 인식 유형으로 살펴보고 둘째, 
예비 현장실습 참가자들의 인식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
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이는 현장실습에 참여하기전 현장실습에 대하여 어떠
한 태도를 보이는지 파악하고 이를 유형화하여 참여대상
자들의 심리적 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함이
다. 그리고 결과를 통하여 대학생들의 진로 및 사회진출
을 위한 역량개발 지도에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Q 표본(Q sample)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구조를 밝히는데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에 대한 유
형별 주관적 구조를 밝히는데 유용하다고 평가받는 Q방
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주관성 경향이나 가치관
에 대한 정량화를 통하여 가치유형을 분석한 방법론이
다. 이 연구과정은 Q표본을 구성하고, P표본에 의한 Q
분류를 거쳐서 결과를 분석 및 해석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인의 주관성과 인식의 유형화를 확인할 수 있고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주관적 관점을 유형화하기 때문에 양적인 접근과 
질적인 접근을 병합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22-24].

Q표본은 인터뷰, 문헌조사, 관찰 등을 통해 수집하였
다. 맨 처음 현장실습에 관한 문헌 및 선행연구를 참고하
여 46개의 문항을 만들었고, 현장실습을 다녀온 학생 6
명, 현장실습 업무 담당자 2명, 취업상담사 2명에게 “현
장실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장실습을 하는 이
유는 무엇인가”, “현장실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장실습 참여의 부정적 요인
은 무엇인가” 라는 비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여 
그들의 생각에 대한 진술내용을 얻었다. 그 결과 총83개
의 문항으로 Q표본을 도출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다녀온 학생 6명을 대상으로 표적
집단인터뷰(FGI : Focus group interview)를 추가로 
실시한 후 가장 현장실습에 대한 생각으로 중요시 되는 
문항들을 도출하여 Q표본을 1차로 52개의 문항으로 정
리하였고, 여러 차례 비교하고 분류하는 검토과정을 거
쳤다. 연구에서의 주제가 유사하거나 상반되는 문항, 진
술문끼리 겹치는 문항이 있는지, 이해하기 편한지, 진술

문의 중요도와 내용타당도 등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전문
가 5명의 검토과정을 거쳐서 <Table 1>과 같이 Q표본 
33문항을 확정하였다.

Table 1. Q sample
No. Q Statem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Field Practic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Field Practice is an experience version of work life.
Field Practice is for job experience.
Field Practice is an opportunity to grow me.
Field Practice can learn interpersonal skills.
Field Practice can cultivate time management 
capabilities.
Through the Field Practice experience, you can know the 
feelings of office workers.
Field Practice is helpful in writing self-introductions and 
interviews.
Field Practice is a warm-up in social life.
Field Practice requires passion pay.
Field Practice is the starting point of my career.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motivation for study.
Field Practice can obtain a career certificate.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career exploration.
Field Practice is a means of obtaining credits.
Field Practice gives you an opportunity to think about 
work-label.
Field Practice is to learn from what others do.
Field Practice can learn to negotiate.
Field Practice expands job opportunities.
I have thought of Field Practice because of people 
around me.
Field Practice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he 
task I choose is suitable for me.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economic reasons.
Field Practice is one of the specifications.
Field Practice companies cannot go everywhere I want.
Field Practice is a direct experience in the field.
Field Practice can learn teamwork.
Field Practice is a mentoring process with corporate 
practitioners.
Field Practice is essential if you want to get a job.
Field Practice can learn work skills.
Field Practice can develop confidence.
Field Practice can learn leadership.
The name value of a company can be known through 
Field Practice.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job competitiveness.

2.2 P 표본
Q방법론에서는 P표본(P sample)의 선정에 있어서 

보편적인 사고가 전제되어야 하고, Q방법론을 이용한 포
괄적 연구의 경우에는 30명~50명 정도의 표본수를 설정
한다고 하였다[23].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실습을 가기 전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는 사전교육 및 제도를 준
비하고자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P표본
을 모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무작위로 현장실습을 희
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현장실습지원센터,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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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역량개발센터를 방문한 학생들 중 현장실습에 대
한 인식조사 참여가 가능한 학생 43명을 모집하게 되었
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기 전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와 공감을 획득한 
학생 40명에게 참여 의사를 받고 진행하기로 하였다. 자
료 수집과 개별 인터뷰 중 불편함을 느끼거나 응답하기 
어려운 경우 즉시 인터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
다. 이를 토대로 참여의사를 밝힌 40명의 학생들에게 
Q-Sorting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로는 남자 14명, 
여자 26명으로 구성되었다. 계열별로는 인문사회 23명, 
자연계열 8명, 공학계열 6명, 예체능계열 3명의 학생들
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3 Q분류 및 자료 분석
33개의 Q표본 분포도에 기록된 진술문 번호를 확인

하고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1점으로 시작하여 순차적으
로 부여하고 가장 동의하는 문항의 경우 9점을 주어 점
수화 하였다. 부여된 점수를 진술문 번호순으로 코딩한 
후 컴퓨터에 입력하였다. 

분석을 위해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Q 요인 추출을 위한 방법으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이 사용되었다. 아이겐 값(Eigen 
Value) 1.000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산출하고, 적
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Z-score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Table 2>과 같이 4가지 유형이 생성되었다. 각 유
형의 아이겐 값은 각각 1유형이 15.2365, 2유형이 
2.2934, 3유형이 2.1864 , 4유형이 1.6255이며, 누적
변량은 .5335로 나타났다.

Table 2. Variance Analysis
Contents/Type Ⅰ Ⅱ Ⅲ Ⅳ

CHOSEN
EIGENVALUES 15.2365 2.2934 2.1864 1.6255

TOTAL VARIANCE .3309 .0573 .0547 .0406
CUMULATIVE .3309 .4382 .4929 .5335

SOLUTION
VARIANCE  .7139 .1075 .1024 .0762

CUMULATIVE .7139 .8214 .9233 1.0000

그리고 각 유형에서 가중치가 높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가장 동의하거나 가장 부정하는 문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면담한 자료와 일반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유형
별 특성을 함축하여 명명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인자가중치
현장실습에 대한 인식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인자가

중치를 살펴보았다. 이는 <Table3>와 같다. 유형
1(N=13)은 P=28이 1.9216, 유형2(N=8)는 P=3이 
1.2749, 유형3(N=13)은 P=4가 1.5312, 유형4(N=6)는 
P=31이 1.124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3. The P sample weight

OVAR WEIGHT SEX OVAR WEIGHT SEX

Type 1(N=13) Type 2(N=8)

P=1 .7172 male P=3 1.2749 male
P=2 .2484 female P=7 .9971 male
P=9 1.6101 female P=8 .5826 female
P=10 .8861 male P=16 .6207 female
P=15 .9121 male P=18 1.2373 female
P=17 .8378 female P=22 1.0196 female
P=27 .7490 female P=25 .5127 female
P=28 1.9216 male P=37 1.1971 male
P=30 .7584 female
P=32 1.0060 male
P=33 .9615 male
P=34 .8237 female
P=36 .9195 female

Type 3(N=13) Type 4(N=6)

P=4 1.5312 female P=5 .4721 male
P=6 .7755 female P=11 .6584 male
P=13 .7958 female P=12 .5538 female
P=14 1.0478 female P=23 .4205 female
P=19 .8859 female P=31 1.1243 female
P=20 .9045 female P=39 .8681 female
P=21 .6019 female
P=24 1.2033 male
P=26 .4474 female
P=29 .6304 female
P=35 .7100 male
P=38 1.3244 female
P=40 .5534 male

3.2 유형1 : 사회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유형
유형1은 사회진출 전 학교에서 직무에 대한 것은 이론

적으로 습득하더라도, 조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해
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
더라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경험을 중시하는 모
습을 나타내어, “사회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유형”이라 명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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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Statements of Type 1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2
33
8
3
9
1
7

Field Practice is an experience version of work life.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job competitiveness.
Field Practice is helpful in writing self-introductions and interviews.
Field Practice is for job experience.
Field Practice is a warm-up in social life.
Field Practic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Through the Field Practice experience, you can know the feelings of office workers.

2.10
1.39
1.20
1.12
1.07
1.03
1.00

18
10
12
31
15
14
22

Field Practice can learn to negotiate.
Field Practice requires passion pay.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motivation for study.
Field Practice can learn leadership.
Field Practice is a means of obtaining credits.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career exploration.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economic reasons.

-1.14
-1.26
-1.27
-1.43
-1.47
-1.69
-1.82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7
2

Through the Field Practice experience, you can know the feelings of office workers.
Field Practice is an experience version of work life.

1.001
2.102

-.802
.785

1.803
1.317

12
21
14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motivation for study.
Field Practice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he task I choose is suitable for me.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career exploration.

-1.271
.111

-1.690

-.241
1.373
.202

-1.030
-1.262
-1.891

Table 5. The Statements of Type 2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21
4
2
1
19
3
14

Field Practice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he task I choose is suitable for me.
Field Practice is an opportunity to grow me.
Field Practice is an experience version of work life.
Field Practic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Field Practice expands job opportunities.
Field Practice is for job experience.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career exploration.

2.05
1.51
1.48
1.24
1.24
1.21
1.10

10
22
18
28
15

Field Practice requires passion pay.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economic reasons.
Field Practice can learn to negotiate.
Field Practice is essential if you want to get a job.
Field Practice is a means of obtaining credits.

-1.03
-1.15
-1.24
-1.36
-2.14

No. Q Statements z-scor
e AVERAGE Z DIFF.

14
12
21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career exploration.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motivation for study.
Field Practice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he task I choose is suitable for me.

1.096
.551
2.047

-.727
-.849
.728

1.823
1.399
1.319

33
11
28
25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job competitiveness.
Field Practice is the starting point of my career.
Field Practice is essential if you want to get a job.
Field Practice is a direct experience in the field.

.147
-.548
-1.356
-.165

1.179
.619
-.151
-1.130

-1.032
-1.167
-1.205
-1.296

유형1의 경우 Q2에서 ‘현장실습은 직장 생활의 체험
판이다(Z=2.10)’와 Q33에서 ‘현장실습은 취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Z=1.39)’에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
는데, 반면에 가장 강한 비동의한 항목으로는 Q22에서 
‘경제적 이유로 현장실습을 한다(Z=-1.82)’라고 이야기 
하였다.

유형1 중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28(1.9216)

의 경우 Q2를 선택한 이유는 “어떠한 종류의 일이든 실
제 체험해보는 것과 말로만 듣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실습은 새로운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배워나가면서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 배워 나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희망분야와 전혀 다른 곳에서 현장실습을 했다 하더
라도 직장 생활의 체험, 사회생활 경험 등이 나를 성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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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표현하였다. 
P=9(1.6101)의 경우도 “현장실습은 회사 생활과 직무

에 대한 경험을 미리 체험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업무를 맡게 되고, 어떤 식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어 업무에 
대한 작업 스킬 등을 배워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학교를 
벗어나 회사란 곳에서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
야 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실수했을 때 어떻게 대
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라고 표현하면서 현장실습을 
통해 사회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취업 후 문제가 발생하
였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유형 1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문
을 살펴보면 Q7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직장인의 마음을 알 
수 있다(d=1.803)’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14 ‘진로탐색을 위해 인턴십을 한다(d=-1.891)’이다. 

이들은 현장실습이라는 간접경험을 통해 취업의 확률
을 높일 수 있으며, 현직자와의 대화로 자신의 문제를 발
견하고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
었다. 그리고 예비 직장인이라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자신
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
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3.3 유형2 :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유형
유형 2는 현장실습을 통해 근로조건 뿐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장인지를 미리 경험하고 이를 통해 
직업과 직무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생각하
기 때문에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Q21에서 ‘현장실습은 내가 선택한 
업무가 나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Z=2.05)‘와 
Q4는 ’현장실습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다
(Z=1.51)‘ 순으로 가장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반면에 가
장 강한 비동의한 항목으로는 ’현장실습은 학점이수를 
위한 수단이다(Z =-2.14)’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P=3(1.2749)은 “현장실습
을 하면서 이 일이 내게 적합한지 판단하기 용이한 거 같
다. 만약 내가 개발자로서 일하고 싶어서 현장실습 프로
그램을 통해 회사에 들어가 개발 업무를 맡았다 가정해
보자. 만약에 내 적성에 맞는 업무면 현장실습을 통해 내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 것이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 진로에 대해 다시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고 하였다. 

P=18(1.2373)의 경우도 “현장실습은 실무를 직접 경

험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 내가 학생신분으로 막연히 취
업하고자 하는 분야의 현장실습을 함으로써, 내가 선택
한 업무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학습
할 수 있다. 또한, 현장실습을 끝내고 관련 업무에 관해 
어떤 준비와 공부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점검해볼 수 있
는 기회이다. 그래서 현장실습은 내가 선택한 업무가 나
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고 의견
을 제시하면서 자신이 선택한 직무가 옳은 선택인지를 
확인받고자 하는 생각들이 많았다. 

유형2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
문을 살펴보면 Q14는 ‘진로탐색을 위해 현장실습을 한
다(d=1.823)’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 진술문은 Q25로 
‘현장실습은 현업의 직접적 경험이다(d=-1.296)’이다. 
이들은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무를 찾아 경험을 하는 것
을 중시하는 유형이었다. 

유형1과 유형2의 차이점이 있다. 유형1은 자신의 직
무가 맞지 않더라고 현장실습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형2는 현장실습 경험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기업 및 직무가 무엇인지를 설계하
고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장실습을 통해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직무 스킬 
습득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3.4 유형3 : 스펙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
유형 3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스펙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때 자신의 적성이
나 흥미를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력서를 쓰기 위한 수단
으로 현장실습을 참여한다고 하여  ‘스펙을 위해 노력하
는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3을 살펴보았을 때 Q23에서 ‘현장실습은 스펙의 
하나이다(Z=2.00)’와 Q1에서 ‘현장실습은 취업의 확률
을 높인다(Z=1.54)’에서 강한 동의를 보였는데, 반면에 
Q15에서 ‘현장실습은 학점이수를 위한 수단이다
(Z=-1.92)’에서 비동의로 결과가 나타났다.

이 유형에서 인자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4(1.5312)
의 의견을 들었을 때 “취업을 위해 현장실습을 하기 때문
에, 현장실습 역시 스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크고 유명한 회사를 선호하는 학생이 많다. 왜냐하면, 진
로가 바뀌더라도 유명 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은 좋
은 스펙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현장실습의 경험을 예시로 쓰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현
장실습은 취업을 위한 스펙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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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Statements of Type 3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23
1
8
19
33
11

Field Practice is one of the specifications.
Field Practic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Field Practice is helpful in writing self-introductions and interviews.
Field Practice expands job opportunities.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job competitiveness.
Field Practice is the starting point of my career.

2.00
1.54
1.49
1.33
1.25
1.01

6
18
10
31
30
22
15

Field Practice can cultivate time management capabilities.
Field Practice can learn to negotiate.
Field Practice requires passion pay.
Field Practice can learn leadership.
Field Practice can develop confidence.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economic reasons.
Field Practice is a means of obtaining credits.

-1.09
-1.20
-1.23
-1.25
-1.26
-1.89
-1.92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23
1

Field Practice is one of the specifications.
Field Practic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1.996
1.544

.816

.454
1.180
1.091

30 Field Practice can develop confidence. -1.256 -.042 -1.215

Table 7. The Statements of Type 4 and Z-score(More than 1.00)
No. Q Statements Z-score
25
11
21
4
23

Field Practice is a direct experience in the field.
Field Practice is the starting point of my career.
Field Practice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whether the task I choose is suitable for me.
Field Practice is an opportunity to grow me.
Field Practice is one of the specifications.

2.16
1.30
1.28
1.18
1.00

12
10
7
17
6
15
22

Field Practice can strengthen motivation for study.
Field Practice requires passion pay.
Through the Field Practice experience, you can know the feelings of office workers.
Field Practice is to learn from what others do.
Field Practice can cultivate time management capabilities.
Field Practice is a means of obtaining credits.
Field Practice is conducted for economic reasons.

-1.01
-1.22
-1.23
-1.38
-1.45
-.169
-2.28

No. Q Statements z-score AVERAGE Z DIFF.

25
31
30
11
26

Field Practice is a direct experience in the field.
Field Practice can learn leadership.
Field Practice can develop confidence.     
Field Practice is the starting point of my career.
Field Practice can learn teamwork.

2.164
.314
.664
1.303
.534

.354
-1.219
-.682
.002
-.485

1.810
1.533
1.346
1.301
1.019

7
19
1

Through the Field Practice experience, you can know the feelings of office workers.
Field Practice expands job opportunities.
Field Practice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1.235
-.142
-.915

-.057
1.103
1.273

-1.178
-1.245
-2.188

P=14(1.0478)도 “현재 사람들은 현장실습을 스펙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고, 이 때문에 취업을 준비하
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다양한 현장실습 경력을 쌓
고 있다. 또한, 취업상담을 할 때에도 현장실습이 없다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현장
실습은 스펙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검
증된 인재를 선호하는 기업의 입장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장실습 경력이 당연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는 의견 때문에 현장실습을 스펙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 

유형 3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진술
문을 살펴보면 Q24 ‘현장실습은 스펙의 하나이다

(d=1.180)’이고, 가장 차이가 큰 부정진술문은 Q=30 
‘현장실습은 자신감을 개발할 수 있다(d=-1.215)’이다. 
이 유형은 기업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보다 현장실
습을 통해 관련 분야에서 유경험한 사람을 선호하는 것
과 연결된다. 또한 취업자 스펙을 살펴보았을 때 이력서
에 현장실습 참여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합격률이 올라
간다는 의견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력서에 한줄을 쓰기 
위해 현장실습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3.5 유형4 : 자기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형
유형4는 현장실습을 자기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건, 나

를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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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자기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형’으로 명
명하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Q25에서 ‘현장실습은 현업의 직접
적 경험이다(Z=2.16)’와 Q11의 ‘현장실습은 내 경력의 
시발점이다’에서 강한 동의를 보였다. 반면에 가장 강한 
비동의한 항목으로는 Q22에서 ‘경제적 이유로 현장실습
을 한다(Z=-2.28)’ 였다. 

학생들의 의견들을 살펴보았을 때 P=39(.8681)는 “현
장실습을 통해 나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보
완시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기회는 곧 
나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장실습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나를 성장시켜 경
쟁력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고 
하였다. 

P=31(1.1243)은 “현장실습을 통해 내가 선택한 업무
를 해보면서 이 업무가 나와 맞는지, 내가 하고자 했던 
업무가 이렇게 진행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알 수 있게 되
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였다. 

유형4에서 타 유형 평균과 차이가 가장 큰 긍정 진술
문을 살펴보면 Q25 ‘현장실습은 현업의 직접적 경험이
다(d=1.810)’이고, 가장 부정적인 진술문은 Q1로 ‘현장
실습은 취업의 확률을 높인다(d=-2.188)’이다. 

이 유형은 현장실습 경험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하며, 현장실습이 사회에서 필요한 소프트웨
어 스킬(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협상, 팀워크 등)을 습
득하는데 영향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성장을 위
해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 보는 것만큼 확신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유형이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예비 현장실습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실
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4개의 유형이 도
출되었으며, 유형은 다음과 같이 각 특성에 따라 명명하
였다. 제1유형(N=13) : 사회생활 경험을 중시하는 유형, 
제2유형(N=8) : 직무경험을 중시하는 유형, 제3유형(N=13) 
: 스펙을 위해 노력하는 유형, 제4유형(N=6) : 자기성장
을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P표본에 속한 응답자의 유형별 진술문을 바탕
으로 각각 유형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유형1은 “사회생
활 경험을 중시하는 유형”으로서 현장실습이 취업에 도

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참여 후에는 오히려 
사회 및 조직생활에 대한 경험을 쌓는데 더 도움이 된다
고 인식하였으며[25], 사회생활 중 직무경험보다 인간관
계, 직장 선배들과의 관계 등을 경험하면서 대인관계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결과
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26,27]. 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수행한 업무 경험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 시 성과를 나타낼 수 있어, 인적자본의 축적이
라는 상호보완적 효과 때문에 현장실습을 한다는 선행연
구의 결과를 뒷받침 해주었다[28,29]. 그러나 단기 현장
체험에 참여한 학생들의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요인도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학
교에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통해 배운다
고 하였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정확한 직무 파악이 어렵고, 사람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소프트스킬 습득도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이에 보완
책 마련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가이드 등은 현장실습 전 사전교육을 통해서 
현장실습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줘야 할 것
이다.

유형2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비
교사들이 참여하는 학교현장실습이 예비교사에게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현직교사가 되었을 때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으므로 현장실습
이 필요하다고 하였던 사례처럼 현장실습은 직무수행 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경험이 된다[25,30,31]. 그밖에도 전
공과 관련 있는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의 경우 첫 일자리
로의 진입이 빠르고, 직무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32]. 즉 이 유형에서는 직무경험을 통해 내 전공과의 
연계성을 더욱 확고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견 
등이 많았음을 보았을 때, 전공 연계성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현장실습에 참여했던 
학생 중에 자신이 배운 전공과 직무를 연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의 해결을 위해 
전공교육과정이 실무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면 더욱 좋았
을 것이라는 현장실습 후기 등이 많이 있다. 즉 직무경험
을 중시하는 유형들을 위하여 전공교과목을 실무 중심으
로 개설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과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형3은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취업준비생들 사이에
서 중요시하는 학력, 학점, 어학능력, 토익, 자격증, 수상
경력, 현장실습(인턴), 봉사 등 서류상의 기록처럼 중시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들은 인턴, 수습생, 교육생,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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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바이트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재학 중에 현장경험을 
하면서 스펙을 쌓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의 
학생들은 현장실습을 가더라도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생
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근로조건
이 적용되지 않거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근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33,34]. 
또한 현장실습은 구직요건(SPEC) 중 하나로서 취업결정
요인 중 하나이며, 이는 기업 입사 시 초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장실습을 한다
고 하였다[35-37]. 하지만 유형3에 해당하는 학생들처럼 
스펙만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 또는 능력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현장실습을 경험할 확률이 높기 때문
에 부적응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장실습
을 파견하기 전 학생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제 기업과 매칭 되었을 때 그 희망사항과 일
치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후 현장실습 기업으로 파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유형4는 자기성장을 위한 조건으로 실제 현장경험을 
통해 자기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자기소
개서 작성이나 면접 시 파급효과가 크다고 느끼고 있었
다는 선행연구와 연결되었다[38-40]. 유형4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자기 변화를 중시하는 유형이었는데, 변화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이를 찾아가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현장실습이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하
였는데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장기현장실습이 아닌 
단기현장체험을 통해 현장을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기
반으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현장실습을 바라보는 시선을 중심으로 제언
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현장실습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Q방법론의 특성상 
많지 않은 참여인원으로 P표집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유형화된 분류의 특성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
적인 특성이나 주관성이 반영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유형별 특성에 따라 현장실습을 참여하고자 하는 전교생
을 대상으로 요구도 조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COVID-19라는 전염병의 장기화로 취업준비에 대한 불
안이 확대되고 있는데,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 대학에서
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막연하게 혹
은 단순하게 구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적
성에 적합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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